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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수준과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또한 자살생

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경인 지역의 4개 중학교에서 임의로 선정된 재

학생 975명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조사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

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살생각은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수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조사대상

자의 자살생각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음주경험여부, 취미 및 여가의 충분성, 주관적 건강상태, 학년, 학교폭력 경험, 

절망감의 수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 우울수준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절망감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수준보다는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우울수준 및 절망감이 높아질

수록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suicide idea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hopelessness, 
psychosocial stress and depression among some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975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in area during the period, May 1st to June 30th, 2013.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delivered and collected without the respondents' personal information. As a result, concerning
the correlation of depression with various factors, the level of suicide ide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opelessness, psychosocial stress and depress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included sex distinction, experience of alcohol drinking, hobbies and leisure life, 
subjective health status, grade, school violence experience, hopelessness, psychosocial stress and depression. An 
analysis of the covariance structure, hopelessness (BHOP) was more influential on the suicide ideation than 
psychosocial stress (PWI) and depression (CES-D). The study found that higher hopelessness, severe distress and 
higher depression tends to increase the suicide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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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은 자살의 시도와 행동으로 이어

지는 연속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연령기에 대한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자살생각으로 자살위험을 예

측하고 예방하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

소년의 자살은 개인뿐 만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또래 집단, 여러 사회적 요인과 안전망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과 영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1]는 최근 12개월 동안 전국의 중, 고

등학교 조사결과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

람의 분율인 자살생각률은 중학생 18.5%, 고등학생 

18.0%, 자살계획률은 중학생 7.3%, 고등학생 5.3%, 자살

시도율은 중학생 4.6%, 고등학생 3.5%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하여 자살

계획 및 자살시도율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률이 모두 높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

살생각에 대한 조사연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살문제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기대와 

현실적인 괴리가 초래한 우울과 생활스트레스 등 정신건

강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학생이 절망감이 높아질 때 자

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우울

과 생활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학생이 주변 환경이나 심리적인 요인으로 절망감이 높

아지면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며 

근심, 침울, 실패감, 상실감, 무기력 및 무가치감 등을 나

타내는 정서적인 문제를 의미한다[2]. 우울은 자살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고[3], 자살생각에 가장 강

력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4]. 우

울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자살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다루

어지고 있다[5]. 개인이 이루고자하는 희망과 현실적인 

괴리가 우울을 초래하고, 인지적인 몰락 상태를 유발하

여 자살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밝혔다[6]. 자살의 원인

이 모두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의 90%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살에 대한 접근은 우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필

요가 있다[7].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

트레스가 지적되어 있다[8].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을 매개하지 않고도 쉽게 자살을 생각하는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스트레스와 우울이 유발되고 자살로 연결되므로 스트레

스와 우울은 자살의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10].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이 

발생되면 우울을 유발한다는 일방향적인 관점도 있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을 경험하고, 우울증상으

로 대인관계 관련 생활사건이 발생하여 다시 우울이 야

기되는 상호적 관계가 있다는 가정도 있다[11].

절망감은 스트레스 및 우울과 함께 자살문제의 대표

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2]. 절망감은 자신의 미래

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

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의된다[13]. 절망감이 

장기화되고 심화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 활동수준 저하, 

흥미상실, 주의집중 곤란, 의욕상실 및 수면장애 등의 심

각한 장애가 동반된다[14]. 절망감은 우울의 결정요인이

면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절망감이 활성화되면 우울이 유

발된다고 여겨진다[14,15]. 절망감은 자살의 주요원인이

고, 자살생각을 갖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6,17]. 우울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

되어 왔으나, 우울보다는 절망감이 자살생각과 더욱 밀

접한 관련이 있고 절망감은 우울의 충분원인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18].

이와 같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

만, 본 연구는 정신건강 및 심리적 요인에서 자살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와 절망감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 관련성 및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과 자

살생각의 관련성은 기존 연구들에서 검증이 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기존연구가 다루지 않고 있는 절망감을 한 요

인으로 다루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및 절망감과 

자살생각의 상호관계를 찾아보고 자살생각의 원인에 대

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자살예방교육의 활용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서 자살생각과 시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규명하고 그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밝혀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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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및 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 선정은 경인지역에서 1,000명 이

상 재학하고 있는 남녀공학 4개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하

였으며, 각 학교마다 성별 및 학년을 고려하여 300명씩 

단순비례추출하여 합계 1,2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결과 1,016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 84.7%), 이들 중 응답이 부실하여 분석에서 사용

할 수 없는 41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975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2.2 조사방법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조사원이 학

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 및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조사

는 담임교사가 조회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 및 조사내용과 설문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학생들로

부터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

성토록 하여 회수하였다. 조사 변수의 구체적인 측정항

목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만 연령, 신장, 체

중 및 종교여부를 조사하였다. 비만도(body mass index;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근으로 나눈 Quetelet지수 

〔BMI(㎏/㎡)=체중(㎏)/신장(㎡)〕로 계산하였다. 비만

의 구분은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태평양 기준[19]에 따라 

18.5 kg/㎡ 미만을 「저체중군」, 18.5 kg/㎡ 이상 22.9 

kg/㎡ 미만을 「정상체중군」, 23.0 kg/㎡ 이상 24.9 kg/

㎡ 이하를 「과체중군」, 25.0 kg/㎡ 이상을 「비만군」

으로 분류하였다. 건강관련행위 특성 변수로는 흡연경험

여부, 음주경험여부, 흥분을 목적으로 한 본드나 가스, 페

인트 흡입경험여부, 성관계경험여부, 체형인식, 체중조절

노력, 규칙적 식사 여부, 규칙적 운동시행 여부, 수면시

간, 취미 및 여가생활,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규칙적 운동 여부는 1주일에 3회 이상, 회 당 30분 이상

의 운동을 하는 사람을 「운동군」으로, 그렇지 않은 사

람을 「비운동군」으로 구분하였다. 수면시간은 1일 수

면시간이 7∼8시간인 경우를 「적당한 수면 군」, 7시간

미만 및 8시간 이상인 경우를 「적당하지 않은 수면 군」

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생활 특성은 양친의 생존여부, 가

정의 경제적 형편, 부모직장여부, 부와 대화, 모와 대화, 

부모양육태도, 가정의 분위기, 가정생활 만족도를 조사하

였다. 학교생활 특성은 학년, 학업성적,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교우관계, 학교폭력경험(언어폭력, 신체폭력, 위협, 

협박, 괴롭힘,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폭

력서클가입유도, 강제적심부름) 여부,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절망감 수준의 측정은 Beck 등[2]의 Beck 

Hopelessness Scale(BHOP)를 토대로 Shin 등[20]이 재

구성한 절망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BHOP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측정하도록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은 「예」에, 그렇지 않은 문항은 

「아니오」를 선택한다. 부정적인 문항에는 「아니오」 

1점, 「예」 0점의 점수를 주었고, 긍정적인 문항에는 역

으로 「예」 1점, 「아니오」 0점의 점수를 주어 각 문항

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

서 20점까지로 분포되고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절망

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Beck[21]의 

점수 범위에 따라 BHOP 총점이 3점 이하인 군을 「정상

범위｣, 4점에서 8점까지를 「경도 절망감｣, 9점에서 14점

까지를 「중증도 절망감｣, 15점 이상을 「중도 절망감｣

으로 구분하여 각 독립변수별 절망감 수준을 비교하였다. 

신뢰도 검정 결과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892이었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Goldberg[22]의 일반건강측정

표(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단축형 사회심

리적 건강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로 개발된 18문항을 이용하였다

[23]. PWI측정척도는 Likert의 4점 척도로 이용하여 부정

적인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 3점, 「대부분 그렇다」 

2점, 「약간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문항에는 역으로  「매우 그

렇다」 0점, 「대부분 그렇다」 1점, 「약간 그렇다」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여 PWI의 총점을 구한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54점까지로 분포되고 있으며, 높은 점수 일수록 스트레

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hang[2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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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범위에 따라 PWI 총점이 8점 이하인 군을「건강집

단｣, 9점에서 26점 까지를 「잠재적 스트레스집단｣, 27점 

이상을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독립

변수별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

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값은 0.917이었다.

우울수준의 측정은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에서 역학조사용으로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24]의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25]. 

CES-D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

다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문항에는 「극히 드물

다」 0점, 「가끔 있었다」 1점, 「종종 있었다」 2점, 

「대부분 그랬다」 3점의 점수를 주었고, 긍정적인 문항

에는 역으로 「극히 드물다」 3점, 「가끔 있었다」 2점, 

「종종 있었다」 1점, 「대부분 그랬다」 0점의 점수를 

주어 이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

서 60점까지로 분포되고 있으며, 높은 점수 일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ho 등[25]의 점

수 범위에 따라 CES-D 총점을 16점 미만을 「정상군」, 

16점에서 24점까지를 「경도 우울군」, 25점 이상을 

「우울군」으로 하여 각 독립변수별 우울수준을 비교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921이었다.

자살생각 수준의 척도는 Beck 등[26]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을 사용하였다. SSI는 자살과 관련

되는 생각과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원래 임상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정하는 척도였으나 Shin 등[20]이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변형하였다. SSI는 총 19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3점 척도를 이용하여 자살생각

이 많은 경우가 2점, 보통인 경우가 1점, 없는 경우가 0점

의 점수를 주어 이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점수는 0

부터 38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설

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920

이었다.

2.3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측정 가능하였던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이 상호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연구모델을 구축하였다. Kim[9]은 고등학생들에게서 

스트레스가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Yoon 등[5]은 대학생에 있어서 우울

하고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Park[27]은 18세 이상 인구집단을 대

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

로,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가는 직접경로, 스트레스가 자

살생각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Kwon 등[28]은 65세 이상 독거 노인군을 대상으로 절망

감이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를 가정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을 근거로 하여 본 연

구의 모델은 중학생들의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수준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여, 

우선 직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우울수준 및 자살생각을 잠재변수로 구성하였

다. 모델에 따른 절망감 관측변수로는 BHOP 척도로부터 

측정한 점수로 하였으며, 스트레스의 관측변수로는 PWI 

척도로부터 측정한 점수로 하였다. 우울수준에 대한 관

측변수로는 CES-D의 척도로부터 측정한 점수로 하였다. 

이들 잠재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논하기 위해 인과관계모

델을 구축하고, 공분산구조분석에 의해 그 인과관계구조

모델을 검증하였다.

2.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WIN(ver 21.0)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우울수준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자살생각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

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범주형 변수들은 가변수

(dummy)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가변수화 한 변수들

은 성별, 흡연경험, 음주경험, 체형인식, 체중조절노력, 규

칙적 식사, 취미 및 여가의 충분성, 주관적 건강상태, 양

친생존여부, 집안경제사정, 부와 대화, 모와 대화, 보호자

의 양육태도, 가정 분위기, 가정생활 만족도, 학교성적, 

선생님과 관계, 친구와 관계, 학교폭력 경험, 학교생활 만

족도 등이었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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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uicide 

ideation

(SSI)

Age Height Weight BMI Grade BHOP PWI

Age 0.001

Height -0.066*  0.302**

Weight -0.004  0.163
**

 0.586
**

BMI 0.043 0.029  0.130**  0.873**

Grade 0.011  0.816**  0.323**  0.187** 0.048

Hopelessness(BHOP)  0.604
**

   0.005 -0.047  0.068
**

 0.116
**

0.021

Psychosocial stress(PWI)  0.641** 0.080* -0.057 0.013 0.057  0.092** 0.668**

Depression(CES-D)  0.663**    0.025 -0.041 0.035  0.077** 0.063* 0.629** 0 .731**

* : p<0.05, ** : p<0.01.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related variables

였다.

한편, 변수들 간의 단변량분석을 시행한 후 연구의 이

론적 틀에 부합하고,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공분산

구조분석 모형설정을 실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입

력행렬은 SPSSWIN(ver 21.0)을 사용하여 AMOS에 의

한 Spearman 상관계수행렬(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matrix)을 사용하였으며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구조방정식에 사용된 변수는 각 모형 구성요소를 잠재변

수로 하고 각각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관측변

수로 선택하였다. 변수의 선택은 각 경로에 대한 개별적

인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이론적인 모형

을 지지하면서도 모형 적합도에 있어서 적절한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를 선택하였다. 모형적합도 검정은 구조방

정식모형의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와 

자유도를 고려한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원소 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및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CFI)를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외생잠재변수

(Exogenous latent variable)로는 절망감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구조방정식모형에 포함시켰으며, 이론적 모

형에서 제시한 내생잠재변수(Endogenous latent 

variable)와 Y관측변수를 구조방정식모형에 포함시켰다. 

잠재변수에 대한 단일관측 변수 모델이므로 Cronbach's 

α로 추정된 신뢰도 값의 제곱을 각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의 경로계수로 사용하였고 「(1-신뢰도 값)」을 해당 관

측변수의 오차항의 분산에 지정하였다. 각 경로의 효과

는 외생잠재변수에서 내생잠재변수로 향하는 경로와 내

생잠재변수사이의 경로로 나누어 해당경로를 따라 작용

하는 직접효과를 표기하였다.

3. 연구결과

3.1 자살 생각과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전체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보면 Table 1과 같다. 자살생각은 절망감(r=0.604, 

p<0.0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r=0.641, p<0.01), 우울 수

준(r=0.66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

면, 신장(r=-0.066, p<0.05)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령은 신장(r=0.302, p<0.01), 체중(r=0.163, 

p<0.01), 학년(r=0.816, p<0.0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r=0.080, p<0.05)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

장은 체중(r=0.586, p<0.01), BMI(r=0.130, p<0.01), 학년

(r=0.32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

중은 BMI(r=0.873, p<0.01), 학년(r=0.187, p<0.01), 절망

감(r=0.06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BMI는 절망감(r=0.116, p<0.01), 우울 수준(r=0.077,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년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r=0.092, p<0.01), 절망감(r=0.063,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절망감은 사

회심리적 스트레스(r=0.668, p<0.01), 우울 수준(r=0.62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절망감(r=0.73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3.2 자살 생각에 관련된 요인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성별, 신장, 흡연경험, 

음주경험, 체형인식, 체중조절노력, 규칙적 식사, 취미 및 

여가의 충분성, 주관적 건강상태, 양친생존여부, 집안경

제 사정, 부와 대화, 모와 대화, 보호자의 양육태도, 가정 

분위기, 가정생활 만족도, 학년, 학교성적, 선생님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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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Beta t p-value

Sex(male/female) 1.691 0.359 0.129 4.708 0.000

Height(cm) 0.022 0.022 0.025 0.959 0.338

Cigarette smoking(yes/no) 0.353 0.485 0.018 0.728 0.467

Alcohol drinking(yes/no) 0.692 0.344 0.048 2.014 0.044

Self recognized body type(fatty/normal/lean) -0.036 0.361 -0.002 -0.100 0.920

Concern of weight control(lose weight/as it is/
put on weight)

0.328 0.344 0.025 0.953 0.341

Regular eating(yes/no) 0.010 0.309 0.001 0.033 0.973

Hobbies & leisure life(very enough/enough
/not enough/very insufficent) -1.202 0.329 -0.085 -3.650 0.000

Subjective health status(very good/good/bad/
very bad) 1.953 0.477 0.094 4.090 0.000

Parents(both alive/single alive/all death) -0.266 0.547 -0.012 -0.486 0.627

Economics status(very difficult/difficult/good/
very good) 0.462 0.343 0.032 1.350 0.177

Conversations with  father(often/occasionally
/almost never/not at all) 0.034 0.389 0.002 0.087 0.931

Conversations with  mother(often/occasionally
/almost never/not at all) 0.113 0.648 0.004 0.174 0.862

Parental rearing attitudes(very acceptable
/acceptable /strict/very strict) 0.071 0.370 0.004 0.193 0.847

Home atmosphere(very good/good/bad /very bad) 1.326 0.696 0.049 1.905 0.057

Family life satisfaction(very satisfied/satisfied
/dissatisfied/very dissatisfied)

0.016 0.563 0.001 0.028 0.978

Grade(year) -0.522 0.188 -0.067 -2.784 0.005

School record(very good/good/average/bad/very bad) -0.857 0.479 -0.041 -1.790 0.074

Relationship with the teacher(very good/
good/bad /very bad) 0.344 0.607 0.013 0.567 0.571

Relationship with the friend(very good/good/bad/
very bad) 1.220 0.910 0.031 1.341 0.180

School violence experienced(yes/no) 1.247 0.504 0.056 2.474 0.014

School life satisfaction(very satisfied/satisfied
/dissatisfied/very dissatisfied)

0.809 0.513 0.039 1.577 0.115

Hopelessness(BHOP) 0.327 0.045 0.231 7.239 0.000

Psychosocial stress(PWI) 0.124 0.023 0.197 5.433 0.000

Depression(CES-D) 0.178 0.020 0.300 8.781 0.000

Constant -4.234 3.560 -1.190 0.235

Adjusted R2 = 0.548

[Table 2]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친구와 관계, 학교폭력 경험, 학교생활 만족도,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수준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

로,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Table 2]. 그 결과 자살생각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음주경험여부, 취미 및 여가의 충분성, 주관적 건강

상태, 학년, 학교폭력 경험, 절망감의 수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 우울수준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음주경험 군에서, 취미 및 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폭력을 경험한 군에

서, 절망감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54.8%이었다. 회귀

모형의 진단을 위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검토한 

결과, DW(Durbin-Watson) 지수 값이 1.919로 2에 가깝

게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토한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 값이 최소 1.108에

서 최대 2.818까지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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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d2

e2

Suicide ideation

V1

V2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V3

SSI(Scale for Suicide Ideation)V4

0.451

0.448

V1

Depression

BHOP(Beck Hopelessness Scale)

d1

V3

PWI(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e3

0.848

0.119

Hopelessness

0.100

0.796

e1

Psychosocial Stress

0.218

0.841

0.645

V4

e4

0.846

[Fig. 1] Path dia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Depression Hopelessness Psychosocial stress SMC†

Depression 0.000 0.451
**

0.448
**

0.518

Suicide ideation  0.119
**

0.218
**

0.100
**

0.446

Chi-square = 0.000 GFI‡ = 1.000

df = 0.000 AGFI§ = 1.000

p = 0.000 RMR∥ = 0.000

CFI¶ =1.000

* : p<0.05, ** : p<0.01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

‡: Goodness of Fit Index(GFI)             § :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

∥: Root Mean square Residual(RMR)       ¶ : Comparative Fit Index(CFI)

[Table 3] Structural model of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3.3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절망감, 스트레스, 우울수

준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외생개념(절망감 및 사

회심리적 스트레스)과 2개의 내생개념(우울수준 및 자살

생각)을 이론적 변수로 모델을 구축하여 절망감,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 우울수준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로 

구성하였다. 한편, 모델에 따른 절망감에 대한 관측변수

로는 BHOP로 하였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측변수

는 PWI로 하였으며, 우울수준의 관측변수는 CES-D로 

하였고 자살생각의 관측변수는 SSI로 하였다. 또한 잠재

변수에 대한 단일관측 변수가 사용되었으므로 

Cronbach's α로 추정된 신뢰도 값의 제곱을 각 잠재변수

와 관측변수의 경로계수로 사용하였고 「(1-신뢰도 

값)」을 해당 관측변수의 오차항의 분산에 지정하였다

[Figure 1]. 전체적인 모델의 적합성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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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0.000(df=0.000)이며, 유의수준은 p<0.001로 

모델은 적합하였다.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1.000로서 0.9를 초과하여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도 1.000로 모델의 부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소 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는 값이 적을수록 부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대략 0.06이하의 RMR을 보일 때 잘 맞는 모델로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RMR은 0.000으로 부합도에

서 문제가 없었다. 또한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CFI)는 0.9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000으로 나타났다[Table 3].

구조방정식을 통해 구해진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

잠재변수의 효과를 보면, 절망감은 자살생각에 대한 경

로계수가 0.218으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우울수

준에 대한 경로계수는 0.451으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

었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계수

가 0.100으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우울수준에 대

한 경로계수는 0.448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한편 

내생변수간의 유의한 경로계수를 보면, 우울수준은 자살

생각에 대한 경로계수가 0.119으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두 가지 산출식의 설명력인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우울수준의 경우 절망감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설명되는 분산이 0.518로 나

타났으며, 이는 절망감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우울수

준을 51.8%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자살생각의 

경우는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수준에 의

해서 발생되는 분산이 0.446로 나타났으며 이는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수준이 자살생각을 44.6%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경로계수는 모두 

0.1%수준으로 유의하였으며, 자살생각에 미치는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수준 간의 인과관계가 추정

되었다[Table 3][Fig. 1].

4. 고찰 

본 연구는 자살생각과 시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수준과 자살생각과

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살생각은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 우울 수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신장

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자살생각

은 절망감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신장이 작을수록 유의하게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살생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나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Beck 등[14] 및 O'Connor 등[15])

은 절망감은 우울을 유발하고, Baumaster[6]는 우울이 

자살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Rifai 등[16] 및 

Uncapher 등[17]은 절망감이 자살생각을 이끄는 주요원

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Choi 등[11]은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고 우울증상은 다시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는 가

정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 및 우울수준은 자살생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서로 상

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살예방은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며, 향후 이러한 측

면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학생들의 절망감이

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예방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는 점에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접근이 이뤄져야함을 나타내고 있다. 

자살생각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음주경험 군

에서, 취미 및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건

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폭

력을 경험한 군에서, 절망감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심리

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

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들 전체 변수의 변수들

의 설명력은 54.8%이었다. 선행연구[12,16,17]에서는 우

울 및 생활 스트레스 외에도 절망감이 자살문제의 주요

원인이고 자살생각을 갖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보고하였고, White[13]는 절망감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자살생각을 높

인다고 보았다. Beck 등[14]은 절망감이 장기화되고 심화

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 활동수준 저하, 흥미상실, 주의

집중 곤란, 의욕상실 및 수면장애 등의 심각한 장애가 동

반되며, Beck 등[14] 및 O'Connor 등[15]은 절망감은 자

살생각과 관련된 우울의 결정요인으로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Gibbs 등[18]은 우울보다는 절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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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살생각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절망감은 자살생

각과 관련성이 나타나 절망감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

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Hong[29]은 청소년의 스

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Kim[9]은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을 매개하지 않고도 쉽게 자

살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Yoon[8]은 청소년의 자살생

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스트레스와 우울경

험으로 보고하였다, Kang 등[2]은 어려운 상황이 스트레

스와 우울을 일으키고 이는 자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Choi 등[11]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을 

경험하고, 우울증상은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다시 우울을 

발생시키는 상호적 관계를 가정하였다. 자살생각과 스트

레스의 유의한 관련성을 볼 때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1]는 중학생의 우울감을 학

생은 전체 28.2%, 남학생 23.1%, 여학생 33.8%로 높은 수

준으로 보고하고 있다. Oh[7]는 매년 자살을 시도하는 청

소년의 90%가 우울 증상을 있으므로 자살에 대한 접근

은 우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Beck[30]은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며 근심, 침울, 실패감, 상실감, 무기력 및 

무가치감 등을 일으킨다고 보았고, Baumaster[6]은 개인

의 희망과 현실적인 괴리가 우울을 초래하고, 인지적인 

몰락 상태를 유발하여 자살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밝

혔다. Lee[3]는 우울은 자살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고, Lee[4]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다. Yoon[5]은 자살

시도와 우울경험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우울을 지적

하였다.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에서 확인 되었듯이 우울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자살시

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절망감, 스

트레스, 우울수준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절

망감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외생잠재변수로, 우울수

준 및 자살생각을 내생잠재변수로 하여 공분산 구조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모델의 적합성은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나 모델 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

이며,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의 효과를 보면 

자살생각은 절망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로계수가 

0.218,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양향을 받는 경로계

수가 0.100, 우울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로계수가 

0.119으로, 절망감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수준보

다는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우울수준 및 절망감이 높아

질수록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자살생각은 단변량 분석에서 

조사된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행위 특성이나 가정 및 

학교생활 특성의 여러 요소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수준과

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

[12,14-18]에 의하면 절망감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의 정도

가 심해져 절망감과 자살생각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개인이 경험하는 절망

감과 자살생각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자살생각과 절망감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발생되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수준 역시 그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자

살생각을 증가 시킬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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